
2020. 6. 10. 인쇄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31&aid=0000542284 1/2

中대사, 중국판 뉴딜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기사입력 2020-06-10 10:31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주한 중국대사가 온라인상으로 한국 기업인에게 중국 경제건설 정책과

한중 경제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양회 이후 한중관계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20년 중

국 양회 결과와 주요 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 트랙' 등 한중 경제

현안을 설명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

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기 위함"이라며 "일자리 안정, 소비 촉진, 시

장 활성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

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아이뉴스24]

그는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인프라 건설이 포함된 '중국판 뉴딜(경

제건설계획)'은 올해 안에만 8조위안(약 1천360조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 향후 5년간 전국적으

로 48조6천억위안(약 8천262조원)의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신인프라 건설은 5G·산업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분야와 첨단기술

상의, 싱하이밍 초청 웹세미나 개최…패스트 트랙 확대 의사 밝혀



2020. 6. 10. 인쇄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31&aid=0000542284 2/2

응용분야 및 과학·산업기술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라면서 "투자방식과 투자주체,

시장개방성에 있어 이전과 달라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바란

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한중간 패스트 트랙(기

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 "한중 정상간 합의의 실현으로 양국간 필요한 경제교류의 재

개를 알리는 청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1천여명의 한국기업인이 패스트 트

랙 제도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간 패스트 트랙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지역이 10개였으나 현재는 총 19개 지

역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경제계의 활발한 교류를 돕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더욱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싱하이밍 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양국 정부간 협의

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국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면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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